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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휴가철에도 걱정없이 쉴 수 있는 것은 백업기사 제도 덕”
“동료들과 해외 단합여행”, “2살 딸과 매달 캠핑”, “미뤄뒀던 신혼여행도”
“직장인때보다 수입 2배, 휴가도 자유롭게” 부부 퀵플렉서 영상도 화제

2024. 08. 12. 서울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퀵플렉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휴가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

퀵플렉서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해 온 CLS는 지난 7월 퀵플렉서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휴가사진
공모전’을 진행했다. 퀵플렉서는 CLS와 택배 배송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소속의 택배기사로, CLS가 직접 고용한 배송인력인 쿠
팡친구와 달리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CLS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수상자 3명의 휴가 이야기를 공개했다. 퀵플렉서들은 모두 “백업기사 제도가 있어 언제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백업기사는 휴가를 사용하는 택배기사를 대신해 배송을 해 주는 같은 영업점 소속의 동료 택배기사로, CLS 영업점의 백업기사 제
도는 택배기사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가능케하는 CLS만의 특색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박수진 퀵플렉서는 동료 택배기사들과 함께 해외 단합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출품했다. 박씨는 “평소에도 언제든 배송기사들이 원
할 때 휴가를 갈 수 있다”며 “걱정없이 휴가 갈 수 있는 것은 영업점에서 백업 인력을 서포트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살 딸과 매달 캠핑을 다니는 김재학 퀵플렉서는 가족을 주제로 공모전에 참여했다. 김씨는 “퀵플렉스 업무를 시작하고 선물 같은
일상이 시작됐다”며 “딸이 생겼고 매달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다. 가족과 행복한 일상을 함께 누릴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타 택배사에서 결혼식 다음날에도 배송에 나서야 했던 김종호씨는 CLS 위탁 택배 영업점으로 옮긴 후 미뤘던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김씨는 “퀵플렉서로 일하면서 신혼여행을 베트남 다낭으로 다녀왔다”며 “신혼여행의 여운을 잊지 못해 매년 여름휴가로
베트남을 찾는다”고 전했다. 김씨는 “택배영업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통해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
오거나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보러 영국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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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직장인에서 퀵플렉서로 전업한 부부 퀵플렉서의 영상도 화제다. 김장희, 유정은 부부는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2배 정도
늘어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며 “직장에 근무할 때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퀵플렉서는 업무를 백업해주는 동료들이 있어 배송기사들이 언제든 쉴 수 있다”며 “가평, 강화도, 영종도 등 국내 여행은
물론 일본에 이어 올해 베트남 휴가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퀵플렉서들은 일반 택배사와 달리 백업기사가 있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주 5일 배송은 물론 주 4일 배송도 가능하다.

CLS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서 당선된 세 분의 퀵플렉서 외에도 많은 퀵플렉서분들께서 다양한 휴가 이야기를 응모해 주셨다”며
“CLS는 택배업계 최초로 배송기사분들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퀵플
렉서의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위해 CLS는 앞으로도 영업점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영상링크:

우리는 퀵플렉스, 휴가 잘 다녀왔더니 공모전 당첨도 됐어요!

자유로운 휴가로 일과 가족을 모두 챙기는 부부 퀵플렉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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